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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발전의든든한나침판

한국바스프는 국내 첫발을 내딛은 1954년부터 한국경제와 동고동락하며 국내 화학산업의 성장을 직접 피부로

경험해왔습니다. 

국내 화학산업은 과거 몇 번의 국내경제 위기 및 글로벌 위기에도 양적·질적인 팽창을 거듭하며 놀라운 성적

으로위기를극복했으며, 현재는아시아시장에서선도적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내 화학산업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화학저널>과

같은선구자들의숨은노고가있었기에가능했습니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전세계 비즈니스 환경은 더욱 치열한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예측할수있는능력과이를위한빠른정보수집이그어느때보다도중요해졌습니다.

화학저널은 그 동안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 분석 및 정보력, 또한 화학업계를 위한 변함없는 논설 및 조언으로

국내화학산업의발전에든든한나침반이되어주었습니다.

향후급변하는시장환경속에서더욱빛을발할화학저널의무궁한발전과건승을기원합니다.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화학저널을 20년간 지켜낸 임직원 여러분들

의수고에박수를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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